
    교회세운날 2017.6.11             2023-07        �2월12일�(주현후�제6주)

다하나교회 
One Heart Korean Church 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주�일�예�배��:���매주�주일�오후�3시�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수요기도회��:���매주�수요일�Zoom으로�오후�8시�

3401 Salem Rd SW, Rochester, MN 55902 
Web : https://mnrochesteroneheartchurch.com 

oneheartkoreanchurch.com 
213-357-7614 

1. 오늘은�교회력에�따라�주현후�제�6주입니다.�예전�색깔은�녹색입니

다.�

2. 다하나교회에�처음�오신�분과�방문하신�분을�진심으로�환영합니다.�

3. 제�1기�다하나찬양대�오리엔테이션이�예배�후�4시�15분에�도서관

에서�있습니다.�

4. 생일을�축하하고�축복합니다.�

���-�12일:�Isabelle(사랑)�Ip�양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16일:�위예준�군������

5. 2023년�1월�교회�재정�입출내역입니다.�

����-�수입:�$8,410.28�

������지출:�$8,919.93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������총�보유�재정(1월�31일�현재�Bank�Statement):�$86,085.44�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*다음주�예배봉사자�

�-�기도:�위충일�집사�/�번역:�위충일�집사�

����2월�안내�및�봉사:�씽씽�목장�

*교회�향후�일정�

-�주일학교�교사�위로회:�3월�5일�주일�예배�후�5시에�있습니다.�

�-�부장회의:�3월�12일�예배�후�4시�30분�도서관에서�있습니다.�

!""#""$""%

언제 어디서나 
그리스도인

https://mnrochesteroneheartchurch.com
http://oneheartkoreanchurch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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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자: 김경헌 목사


      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  ———   시 96:4-6 ———————   인도자


       신앙고백 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 다같이		 


       찬양과 경배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찬양팀과 함께


       기도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   한현숙  집사


       주일학교 이동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


       찬송   ——————  36장�주�예수�이름�높이어��————— 다같이	


       성경봉독     —————— 시편�1편�1-6절   ———————  인도자		


       설교     ————   의로운�사람들의�상록수숲  ———  김경헌 목사


       봉헌찬송  ——— 317장�내주예수�주신�은혜(1,5절) ———  다같이


       봉헌기도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 인도자


       교회소식 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인도자


       파송찬양    —— 우리는�주의�움직이는�교회�    —————    다같이		


       축도 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김경헌 목사


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
떤 의미일까요?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와 사귐을 원하십
니다. 예배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. 사귐의 
예배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심으로 시작됩니다. 예배를 통해우리
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중심에 모시고 소원해졌던 그분과의 관계를 다
시 돈독하게 합니다. 모든 사귐과 교제에는 상대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
전제됩니다.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입니다. 
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우리에게로 와 의미가 되기 때문입
니다.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. 누군가를 높이
고 찾을 때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. “아
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?”라며 아담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셨듯 우리가 
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 주님이 먼저 우리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십니다.
하나님이 만드신 성소로서 에덴동산의 제사장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을 
찾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자신을 경배했습니다. 하나님이 아
담의 대체자로서 아브람을 지명하실 때 그에게 성전은 유동적이었습니
다. 그는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. 창세기 12장 8절에서
는 “아브람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, 주님(야웨)께 바치고, 주님(야웨)
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.” 라며 아브람의 예배 행위를 묘사합니
다. 아브람의 예배 행위에 있어 중심이 되는 것은 제단을 쌓은 것과 야웨
의 이름을 부르는 두 가지입니다.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의
미를 부여했다는 뜻이겠죠. 야웨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에게 약속을 
주기로 하신 분을 기억하여 소환했다는 뜻일 겁니다. 그와 맺은 언약관계
에 서명을 한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습니다. 
이것은 일종의 대항적인 신앙의 결단입니다.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야
웨만을 따르겠다는 신앙적 결단인 것이죠.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이가 어
떤 인격인지를 나타내주는 상징입니다. 야웨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인
격이 담겨 있습니다. 아브람에게 야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열정적인 찬
미일 뿐 아니라 간구였습니다.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신앙
을 조율하는 행위입니다. 내가 잘못 경배 드렸던 대상을 수정하고 나의 경
배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조율 행위인 것이죠. 또한 
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엉클어지고 혼란스런 삶을 향한 그
분의 개입을 촉구하는 행위입니다. 오늘의 예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
양한 이름을 찬미하고 높입니다. 예배는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. 
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대상을 향한 찬미를 드리며, 우리 삶을 향한 
그분의 개입을 바라며 기도합니다. 우리의 찬미와 간구와 삶을 받을 대상
이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좌표 설정과 조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
배행위가 갖는 의미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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